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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국 최초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 방문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 축산 실천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당부 -

□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6월 12일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축산 농장’을 인증받은 

해남군 소재 만희농장(대표 김소영․양만숙)을 방문하여 농장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으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전남도에는 총 36개소(한우 1, 젖소 3, 닭 32)가 있다.

□ 해남군 북평면에 소재한 만희농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경영 농장으로서 한우 180두를 사육 중이며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하여 연매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1호 

동물복지 한우농장’이다.

□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소영 대표와 함께 농장현장을 돌아보며, “요즘 소비자

들은 먹거리의 안전성 외에도 건강하고 윤리적인 축산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 축산을 실천하여 

고품질 축산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한편, 전남도는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을 309개소 지정하였

으며 1,666농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등 동물복지와 환경친화형 축산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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